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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언론사 사회부

담당 이은미 간사 

반복되는 거짓해명 이완구 총리자격 없다

총 쪽

지난 일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 경남기업 회장이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

으로 확인 다 친분이 없다는 이 총리의 해명이 또 다시 거짓으로 밝 졌다 만원을 

받았다는 범죄 의 수사결과와는 무 하게 반복되는 거짓해명과 말 바꾸기로 이완구 총

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읽고 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또한 내각의 총책임자이고 법

무부 장 을 지휘하는 총리가 자신의 직을 유지 한 채 수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

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정운 을 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해서도 이 총리는 스

스로 사퇴해야 한다

청와 와 집권여당 내각이 총체 으로 연루된 이번 사건을 검찰을 제 로 수사 할지에 

한 우려가 있는 것이 실이다 특별수사 은 이완구 총리의 범죄 의 수사에만 집 하

고  정권의 실세이자 박근혜 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기춘 허태열 홍문종 등에 한 

수사에 해서는 흐지부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

검찰이 이완구 총리 또는 한 두 사람을 더 처벌하고 박 통령의 최측근 특히 경선자 이

나 선자 과 련된 부분에서는 시늉만 내다 수사를 포기한다면 국민  분노는 커질 것

이다 국민들이 이번 수사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끝


